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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ingle

wome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arranged with 18 single women who met the criteria for the present

research purpose. We considered only those responses of the interviewe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ir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whe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three steps by methods of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ingle women could

be grouped into six main clusters of themes which may be labeled as (1) themes centered on ʻFamily attachmentʼ, (2) 
themes centered on ʻSpecial Peopleʼ and (3) themes centered on ʻEstrange relative relationshipʼ. (4) themes centered on 

ʻSmall social lifeʼ, (5) themes centered on ʻAbsence of a social relationshipshipʼ, (6) themes centered on ʻDrive for freedomʼ.
Among the first category of themes of ʻFamily attachmentʼ, we have found three sub-themes such as ʻAdult Baby under

parentsʼ careʼ, ʻConfirm of single lifeʼ, ʻIntricate family relationsʼ. As for the second category of themes ʼSpecial Peopleʼ, 
three sub-themes have been found including ʻI Only Love Mom.ʼ, ʻSister friendʼ, ʻMy lovely nephew or nieceʼ. And for 

the third category of only one theme ʻEstranged relative relationshipʼ. And for the fourth category of themes ʻSmall 

social lifeʼ, there were found four sub-themes which include ʻRelationship at workʼ, ʻChat with friendsʼ, ʻ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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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elf aloof from the opposite sexʼ, ʻSingles gather togetherʼ. And for the fifth category of themes ʻAbsence of a social 

relationshipshipʼ, there were found three sub-themes which include ʻAlone than meetingʼ, ʻLazismʼ, ʻTight daily livesʼ. 
And for the final category of themes ʻDrive for freedomʼ, there were found two sub-themes which include ʻCaution for

attachmentʼ, ʻCaution for entanglementʼ. In all, there are sixteen sub-themes to consider.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presented some conclusions on the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ingle women. We also

presented som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on population education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싱글여성(Single Women), 원가족 관계(Original Family Relationship),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인구교

육(Population Education)

Ⅰ. 서 론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

수(30만2,828건)는 2003년(30만2,503건) 이후 가장 적었다. 특

히 인구 대비 결혼 비율을 보여주는 조(粗)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은 5.9건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한 결혼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전년보다도 0.2세 상승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1.7세, 2.2세 늘어난 수치다(Hankookilbo., 

2016). 여기서 여성의 초혼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통계는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에

서 30대 초반까지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취업난

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 건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더불어 결혼을 꼭 해도 되지 않는다는 

태도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

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4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밑돌

았으며, 남성(61.5%)보다 여성(52.3%)이 결혼의 필요성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oneytoday, 2016). 또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 출산행태 변화

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년 전에 

비해 약 8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년 뒤엔 전체 가구 3

개 중 1개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Dongailbo, 

2016).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 혼인인구의 감소, 결혼에 대한 태

도 변화 등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선

택에 방점을 두고서 다양한 삶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초점이 옮

겨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Sung, 2014a). 즉 결혼하

지 않은 싱글의 삶이 다양한 생활양식 중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결혼과 가족보다는 개인의 욕구나 개성을 우선시

하는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게

다가 최근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등 다섯 가지

를 포기한 이른바 ‘오포세대’의 한숨이 깊어지면서 비혼 선언 

등 새로운 ‘비혼 풍속’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결혼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축의금 명목

으로 걷어서 내게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결혼은 하지 않지만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싱글 웨딩이 번지고 

있다. 싱글웨딩은 메이크업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뒤 말 그

대로 혼자(싱글) 사진을 찍어 남기는 것이다(Segyeilbo, 2016). 

이러한 새로운 풍속까지 생겨나고 있으니 싱글의 세대가 확대

되는 것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싱글은 예전처럼 결혼 전의 단계인 미혼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즐기는 독신이라는 점에서 기존 세대와 대비된

다. 싱글은 결혼이라는 틀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유와 이상과 

일을 더 중요시하고 당당하게 살려는 욕구가 강하다.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독신주의자와 같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

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결혼을 필수적으

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Jeong, 2009).  

이러한 경향으로 2000년대가 되면서 싱글 여성을 새로운 가

족형태의 등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며, 출산율이 저하되면

서 저출산 담론과 맞물려 싱글 여성을 저출산의 원인이자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개인으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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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Sung, 2014b).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

율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살펴

보면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했으며, 2005년 1.0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약간의 

반등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

다(KukminIlbo, 2016).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주 원인

을 비혼인구의 확대, 남성보다는 출산을 담보할 수 있는 싱글여

성의 인구 증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싱글들의 삶, 특히 

싱글여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책임을 오로지 싱글들, 그중에서도 싱글여

성들로 귀인시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

을 빗겨가는 분석이다. 오히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

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건

강한 사랑과 결혼관, 가족공동체의 핵심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결혼관 및 친가족적

인 가치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는 인구교육을 통해서 저출산

의 위기를 극복해 내려는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대처방안의 하나로 싱글여성들의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

탕으로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2016-2020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에서도 기존에 보육환경 개선으로 집중되었던 저출산 대책

을 결혼 장려 정책으로 변환하였다. 이같은 결혼 장려 정책을 

위한 우선 과제는 싱글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특히 

출산을 담보할 수 있는 싱글여성들의 실제적 삶에 대한 구체적

인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이해를 토대로 싱글

과 대비되는 긍정적인 결혼 및 친가족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인

구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Wang et al., 2015b).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인구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싱글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

한 논문은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Wang et al., 2015a)와 싱글여성의 

일상생활(의식주, 소비 및 여가생활)의 의미를 분석하여 시사점

을 도출한 연구(Wang et al., 2015b)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싱글생활이 가진 장점을 기혼자들의 결혼생활에 적용할 수 있

도록 결혼생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결혼생활은 결혼의 여러 가지 장

점을 가지면서 싱글생활의 장점도 흡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이 인구교육의 교육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싱글생활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상 및 결혼

생활에 대한 교육이 긍정적인 결혼 및 친가족적 가치를 지향하

는 인구교육의 콘텐츠로 새로이 구성되어 제시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싱글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

(Wang et al., 2015b)이나 비혼을 선택한 이유(Wang et al., 

2015a)에 대하여 분석하였을 뿐, 이들이 비혼을 선택하였거나 

비혼으로 남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되는, 싱글

의 원가족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경험에 대한 분석

을 하지 않았다.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교제하려는 욕구를 소속

의 요구라고 할 때, 이 특성은 개인에 따라 많을 수도 있으며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

다. 이 욕구가 적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Lee 

& Park, 2011). 따라서 소속의 욕구로 표현되는 싱글여성들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 대한 특성을 분석

해 내어, 이를 인구교육의 시사점으로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혼자인 게 낯설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증가하면서,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이 유행하고, 컬러

링북 색칠, 블록 조립 같은 혼자만의 취미가 인기다. 또한 그런 

일상을 숨김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하면서 

싱글들은 그들만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JoongAng Ilbo, 

2016)고 분석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싱글들의 삶을 비교

한 Kim(2013)의 연구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의 싱글들 중 ‘나

는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해있는 조직

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의 가족관계에 대

해 만족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한국의 싱글들은 세 나라 중 가

장 높게 나타나서, 삶의 질에 관한 인간관계 만족도가 한국의 

싱글들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우울감을 느낀다’, 

‘나는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불안감을 느낀다’의 항목 

역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싱글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가설 검증 방식의 양적 연구는 연구 모형 자체가 

통계분석과 일반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을 파

악할 수 있지만,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깊이 있는 

개인의 경험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가족을 포함

한 다양한 인간 관계의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하면서도 고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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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깊이 느낀다면, 싱글들의 인간관계에서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싱글 여성의 인간관계, 즉 원가족을 포

함한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을, 개인 내면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싱글들이 가지는 인간 관계의 다양한 경험들을 분석하여 보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싱글들, 특히 싱글여성이 가지

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의 특성을 분류하여, 생애설

계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사회적 용어는 싱글 외에도 독

신, 미혼, 비혼 등으로 다양하나, 최근에는 ‘싱글’이라는 용어를 

독신, 미혼, 비혼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다. 싱글이란 이혼, 사별, 별거 등을 포함하여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Schwartz & 

Scott, 2006; Kim, 2013 cite)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는 독신, 비혼, 미혼이라는 용어보다는 거부감 없이 많이 지칭

되고 있는 ‘싱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직 20대 여

성은 결혼을 유보한 계층으로 30대나 40대 여성과는 다른 연령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50대와 60대 여

성 인구의 경우에는 발달 주기 상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와 노년

기로 구분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싱글여성을 30대와 40대의 결

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싱글 여성이라 함은 부모님과 생활상 주거 독립을 하였거나, 또

는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30∼40대 미

혼 여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싱글 여성들의 원가족 경험은 원가족에서의 부

모자녀관계, 형제자매 관계에서의 경험을 말한다. 사회적 관계 

경험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성 및 동성 친구 관계에서의 경

험 등으로 살펴볼 수 있기에 이들 관계 경험들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각각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미혼, 비혼, 독신, 싱글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싱글 여성의 원가족 관계 경험 

원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경험은 일생동안 

개인의 여러 발달 영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Ha, 2008).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1차 친족인 원가족과의 

관계를 원가족 이외의 다른 친족인 2차 친족과의 관계와 구분

하려 하며, 성장 후 분가하여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Kim, 2002). 이것은 비혼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원가족은 비혼 삶을 유지해 가는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며(Allen, 1989), 딸, 형제, 고모/이모와 같은 가

족 내 역할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된다(Pubinstein, Alexander, 

Goodman, & Luborsky, 1991). 

Sung(2014a)의 연구에서는 비혼들은 가족을 혈연으로 맺어

진 운명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 가족의 중심부에는 서로에 대

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삶보다 비교적 자

유롭다고 인식되는 비혼자의 삶임에도 가장 소중한 관계는 ‘가

족’이라고 하였으며, 가족은 ‘벽이 없는 관계’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도 없으며, 외로움도 느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기존 형제자매들이 본인을 어머니의 보

호자로 인식하는 상황이 조금은 부담된다고 하였거나, 어머니

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비혼자들은 부모와 동거하거나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경

우에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독신여성들은 부모와는 친교적 행동을 경제적도움 행동보다 

더 많이 하였고, 형제자매와는 친교적 행동보다 경제적도움 행

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높은 학력수준

과 전문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독신자녀에게 부모가 결혼하라

는 압력을 적게 행사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부모와 친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형

제와의 친족행동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은 독신과 결혼 압력을 

적게 행사하는 형제 사이에 친족행동을 많이 하고, 자매와의 친

족행동은 40대 후반의 고소득 독신이 결혼 압력을 적게 받고 부

양책임감을 더 느끼는 경우에 자매와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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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

또한 비혼 여성들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생식가족을 모두 포

함하는 식으로 광범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원으로 인

식하고 있다(Sung, 2014a). 이런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책임감 

때문에 결혼의 기회를 포기하거나(O’Brien, 1991) 원가족을 보

살펴야 하는 비공식적인 역할 때문에 비혼으로 남게 되는 경우

도 많다. 특히 비혼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의 양식으로 인해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나, 조카를 돌보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혼 여성도 있었다

(Sung, 2014a). 그 외 연구에서도 비혼 여성들은 결혼한 형제들

보다 나이든 부모나 형제들을 더 많이 돌보고 있었으며, 조카들

에게 준부모의 역할을 하는 등 더 긴밀한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Ward, 1979). 가족 안에서 동생들이나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이러한 경험이 결혼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혼으로 남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Spreitzer & Riley, 1974), 이러한 관계에서 불행한 원가족의 

성장배경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비

혼에 대한 가족의 반응에 분노가 치솟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Kang, 2015).

한편, 기혼자와 비혼자를 비교하는 연구(N. Sarkisian & N. 

Gerstel, 2008: Sung, 2014a cite)를 보면, 기혼 자녀의 경우 자

신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비혼 자녀나 이혼 자녀가 기혼 자녀

보다 세대 간 유대가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와 동

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비율은 기혼 자녀보다 비혼 자녀나 이

혼 자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부모와 정서적, 경제적, 

실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수준도 기혼 자녀에 비해 독신 자녀나 

이혼 자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혼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의 교

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고립된 개인

이 아니며, 자신의 일이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자

로 획일화할 수 없다고(Kim, 2007) 보여진다. 

2. 싱글 여성의 사회적 관계 경험

사회적 관계 경험은 이성 및 동성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인

간관계 경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혼 여성들의 경우 힘들

고 외로울 때, 자신들의 부모(18.3%)와 형제자매(12.9%)보다는 

사랑하는 사람(37.6%), 친구(28.8%)들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66%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독신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오히려 마음을 공유하는 또래의 친구나 

애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외롭

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위로나 지

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 외적 자원에 의존할 가능성

이 높다(Kim et al., 2010). 그래서 적어도 친한 친구의 존재는 

건강한 미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지지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혼 여성들은 혈연가족중심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혼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쁘고, 형제간의 소속감

은 한계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정서적으로 서로 힘

이 되어줄 집단이 없음을 보게 되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 실제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

도 미혼여성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들 가운데 미혼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미

혼자 친구는 ‘한명도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생활세계의 변화를 남성보다 크

게 경험하게 되면서 기혼여성들은 통상 미혼여성들과의 공감대

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은 미혼의 친구보다는 

기혼 여성과의 교제에 집중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 동질적인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유대

를 공유하고 있는 여성들일수록 결혼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덜 느끼게 되어 결혼이 늦어진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비혼 여성들은 자신들이 20대에는 잘 느끼지 

못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함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만나기도 힘들어지게 되면

서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친구들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Shim, 2003). 어쨌든 많은 비혼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나이

가 들면서 비혼 여성들 간의 연결망의 필요성을 느낀다. 비혼 

여성들은 가족과 같은 집단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들 간의 우정

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

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him, 2003). 주위 친구들이

나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관계가 부부중

심으로 재편성되기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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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압력에 도전하고 자신의 삶과 지지 세

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

해 모임을 원하고 있다(Shim, 2003). 

한편, 이성친구 관계에서는 미혼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

록, 소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희망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

었는데, 이것은 35세를 넘어서면서 결혼 의향이 급격히 낮아지

는 경향과 유사하다(Cho, 2014). 이성 관계에서 싱글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남자가 여자를 가볍게 여길 

때 남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한 남자상을 갖고 있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Kang, 2015). 이성과의 관계

에서 과거의 남자들과의 만남에 따른 상처로 배우자 선택에 혼

란을 겪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불편해 

하고 있었다(Kang, 2015). 반면, Chang(2002)의 연구에서는 

30-40대 독신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성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고, 이러한 바람은 40대 보다 30대의 경

우 더 크게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직장이나 일에서 만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으며, 업무관계에서 만나는 사

람들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고 한다. 독신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 아니라, 외로울 때 대화상대를 찾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

릴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되면서 독신자 스스로 주변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특히 미혼자들은 명절이나 가

족행사가 있는 시기에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피하게 된다. 가족 모임에서 늘 화제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Park & Kim, 2002). 또한 만나는 친구들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공통된 대화 화제

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다(Park & Kim, 2002). 

그러나 비혼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여성들은 자신

의 삶에 대한 적극적 준비와 대처를 할 뿐 아니라, 자신과 공감

대를 형성하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위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나서 교류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교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를 바라고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혼 여성들의 모

임을 원하고 있다(Shim, 2003).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면서 점차로 비혼 여성들도 자신들의 

공감대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기 위한 모임들을 구성하

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는 회원

들 중 싱글 여성을 위해 1999년에 시작된 “싱글여성모임”을 예

로 들 수 있다. 이 모임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를 낼 수 없는 사회구조 및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싱글이

라는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모임을 구성한 것이다(Single Women Meeting, 2000: 

Shim, 2003 cite).

종합해보면, 싱글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남의 일에 무관

심하고,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 등(Sung, 2014b),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경험 또는 스스로 자처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나름대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나면서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 형성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싱글여성은 연구자의 주변에서 본 연구

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정하는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의 특성상 자기 개방을 할 의

사가 없거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자발성

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정보제공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

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골고루 표집

하였으며, 또 한 지역에 치우쳐서 정보제공자를 구하기보다 다

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즉 내용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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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Age Final Education Occupation
Working 

Experience
(year)

Monthly Income 
(One millon won) Residence

1 An Hyeo na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Middle school 

teacher
18 350 Gyeongsang

2 Bae Ha na 44 doctorate Professor 9 350 Gyeongsang

3 Baek Seol hui 42 doctorate Professor 12 350 Seoul, Gyeonggi

4 Choi Ji eun 38 university graduate Sales and service 17 180 Seoul, Gyeonggi

5 Choi Yun jeong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Nurseries

directo,r Institute director
20 500 Gyeongsang

6 Han Hye jin 41 doctorate Psychological counseling 13 200∼250 Seoul, Gyeonggi

7 Kang Mi yeon 35 high graduation. Esthetician 13 130 Jeonlla

8 Kim Min hyeon 32 university graduate Home tutoring 7 120 Jeonlla

9 Kim Sang mi 38 master’s degree institute director 10 200 Seoul, Gyeonggi

10 Kim Seung hui 38 university graduate Social worker 16 150 Gyeongsang

11 Ko Gyeong hui 38 doctorate Professor 11 500 Jeonlla

12 Lee Hui yeon 37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Acupuncturist 10 450∼500 Seoul, Gyeonggi

13 Lee Son gi 36 doctorate Lecturer(Uni.) 8 200 Jeonlla

14 Lee soo jung 42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Lecturer

(Uni,)
4 200 Seoul, Gyeonggi

15 Lee Yeon hui 41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Counselors 7 100 Gyeongsang

16 Lee Yu rim 36 university graduate
English Institute

Director
3 600∼700 Jeonlla

17 Nam Jin suk 39 university graduate
Academy Instructors, 

Interior
16 180 Jeonlla

18 Park Ji yun 33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Part-time work 5∼6 90 Gyeongsang

* 위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음.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Women 

(N=18)

싱글여성의 원가족 및 사회적 관계 분석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으

로 나누어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여 면접함으로써 그

들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른 참여자의 

말과 비교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타당도를 위한 초석이 된

다(Lee, 2002). 정보제공자인 싱글 여성은 현재 30대와 40대이

며, 결혼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

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서울･경기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

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참조).

심층면접은 미리 준비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갖고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면접 가이드라인은 특정 주제의 개방형 질문을 던

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심화 질문을 던지는 반구조화된 면

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자의 

면접 태도, 질문내용, 질문 방식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구자 

간에 사전에 논의를 하였고, 가상 면접을 서로에게 해 본 다음

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3권역별로 심층면접에 들어갔

다. 심층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대부분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

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심층면

접 시간은 한 사례 당 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보제

공자의 사전 양해를 구해 녹음하였으며, 면접 이후 녹취한 자료

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환하였다.



78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9, No. 1

Themes(6) Sub-themes(16) Main Contents

가족 애착

(Family 
attachment)

돌보아지는 성인아기

(Adult Baby under parents’ care)

부모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존재임, 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정서적

으로 도움을 줌, 옷 선택 등 사소한 결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의식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됨, 부모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줌. 

싱글생활에 대한 지지

(Confirm of single life)

결혼에 집착하지 않는 부모, 성화하지 않는 부모, 싱글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

음 또는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주심. 부모의 위로(남자만나는 것보다 혼자 당당

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위로해주심), 결혼하기를 원하나 크게 내색하지 않으심, 몇 

년 전부터 알아서 하라시며 믿어주시고, 결혼에 대하여 압박하지 않으심. 

끈끈한 가족관계

(Intricate family relations)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일상에서 엄마와 친근하게 자주 연락함, 
엄마 아빠랑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아 외로울 틈이 없음.

특별한 

사람들

(Special People)

엄마 사랑

(I Only Love Mom.)

엄마와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함, 엄마는 친구 같은 존재임, 고민이 있을 때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함, 심리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함,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나의 짜증이 오히려 엄마에게 활력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함. 

친구같은 언니

(Sister friend)

자매이지만 제일 친한 친구임, 스트레스를 서로 이야기하며 풀기도 함, 언니도 결혼

을 안하여 서로 의지할 수 있음, 둘이 결혼을 안했기에 완전히 외톨이는 아님, 언니

와 살다보니 외로움을 못 느낌 

사랑스러운 조카

(My lovely nephew or niece)
조카들이 웃고 뛰어 노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짐, 
결혼했다면 조카를 마음껏 볼 수 없었을 것임, 

소원한 친인척관계

(Estranged relative relationship)

명절 때 될 수 있으면 안가려고 함, 
교류가 어렸을 때부터 적었음, 
활발한 왕래가 없음, 큰 행사 때 한번 봄, 
친척들에게 별로 관심 없음, 
친인척 관계에서 서로 별로 관여하지 않음.  

작은 

사회생활

(Small social life)

직장에서의 인연

(Relationship at work)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주로 만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친함, 
일로 만났지만 친해지면 수다를 떠는 관계로 친해짐, 

지인들과의 담소

(Chat with friends)

운동 나갈 때 저녁 약속하여 식사함, 
오래된 친구들과 감정을 나눔, 
친구들과 영화를 봄, 친구와 전시회를 관람함, 

Table 2. The Main Contents of Sub-themes

(N=18)

2. 자료분석 방법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제별 분석법

(thematic analysis),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질문분석법

(question analysis) 등이 있는데(Yang, 2000),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으로 이

루어져 있다(Chang, 2000). 이 과정을 따라 본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면접 내용을 녹

음한 것을 한글 문서작업을 통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한 후 자료를 부호화하였다. 즉, 싱

글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 

언어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

된 답변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통합하여 분

류하였다. 부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재검토하기 위하

여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과 자

료의 해체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주제에 대한 최종 목록을 정

했고, 주제별로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

는 공동 연구자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로 내용타당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가족 애착’, ‘특별한 사

람들’, ‘소홀한 친인척 관계’, ‘작은 사회생활’, ‘만남의 상실’,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라는 6개의 대주제와 각 대주제별로 16

개의 중주제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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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6) Sub-themes(16) Main Contents

작은 

사회생활

(Small social life)

이성과 거리두기

(Keep oneself aloof from the 
opposite sex)

이성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함, 새롭지 않음, 
남자로 보이지 않음, 
아내 있는 남자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은 

부인에게 실례가 되는 일로 인식함, 배우자면 모를까 

이성친구와 교류하는 것은 좋지 못함. 

싱글은 싱글끼리

(Singles gather together)
결혼한 친구들과는 대화 소재가 다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함, 
만나는 사람 중 싱글이 많은 것이 특징임.  

만남의 

상실

(Absence of a 
social 

relationshipship)

만남보다 홀로

(Alone than meeting)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혼자 있고 싶을 때 연락 오면 만나지 않음, 사람들과 어울

려 술 마시는 것 잘 안함, 오히려 사람들과 붙어 있는게 힘듦.

귀차니즘

(Lazism)

사회적 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람들과 시간 맞추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이 귀찮음,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음, 맞선도 그 과정 자체가 귀찮아 나가기 싫음. 

벅찬 일상

(Tight daily lives) 
사회적 관계를 할 시간이 없음, 영업상 인간간계를 뚫어야 하며 사람을 너무 만나 

피곤함, 하루가 너무 바쁨, 육체적으로 힘듦,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함.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Drive for
freedom)

애착 주의

(Caution for attachment)

‘조카는 조카일 뿐 애착을 갖지 말자’라고 다짐함, 
내가 돌봐줘도 결국 동생네 가족임, 
여동생 가족과 친했으나 어느 정도 거리는 두어야 함,  
동생네의 가족은 동생의 가족 일뿐임.  

얽힘 주의

(Caution for entanglement)

매이는 사람 없음, 매일 필요도 없음.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함, 결혼한 애들은 신랑 눈치 시댁눈치 보나 난 그렇

지 않아 좋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 
애들까지 챙기며 직업 활동하는 그런 삶이 싫음 

또는 모두 잘 해내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식함.

Ⅳ.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가족 애착’, ‘특별한 사람

들’, ‘소흘한 친인척 관계’, ‘작은 사회생활’, ‘만남의 상실’, ‘무

엇보다 자유를 찾아’라는 6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 대

주제별로 분석된 16개의 중주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

자의 경험을 인용하여 예증적 방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자 한다. 

1. 가족 애착

1) 돌보아지는 성인아기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부모님이 모

든 것을 다 해주는 분(백설희, 42)”, “의식주 모든 면에서 도움

을 주는 자(김상미, 38)”라고 인식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일

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사건을 전후로 하

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려는 필요성 보다 부

모와 함께 동거하며 옷을 결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신변의 안전, 

경제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존적이어서 성인이지만 여전히 부

모에게 돌보아지는 ‘성인 아기’같은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들이

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뭐 그냥 의사결정을 할 때도 도와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이나 그

런 것들을 할 때, 정서적인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적인 거는 뭐, 부모님도 저한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저

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도움을 준다는 거는 

맛있는 밥을 사 드린다든가의 수준이지요. 음..., 그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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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를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업무나 뭐 이러한 것에 관련되는 일들을 의사결정 할 때, 

사소하게는 옷 살 때 결정하는 것까지 결정을 같이 해 주

셔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배우자와 할 수 있는 부

분을 지금,, 부모님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전혀 없

어요. 결혼해서 사는 것 보다 더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을 못 버리는 것이고... 지금은 부모님이랑 살면서 의식

주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

니까....엄마아빠가 안 계실 때, 그때가 제일 걱정이에요.

(울먹거림) 그니까 혼자 사는 언니 집을 가는 데 가구가.. 

뭐 침대, 쇼파 이런 거 들어올 때 가구점 직원들이 갖다 

주지만 다른 거는 플라스틱 무거운 거를 언니가 들 수가 

없으니까,,.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그리고 여자 혼

자 있으면 또 위험한 일도 많잖아. 도둑도 들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지금은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고... 

울타리가 없다는 거. (기혼자들은 울타리가 있는 걸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2) 싱글생활에 대한 지지

연구참여자들인 싱글 여성들이 오랫동안 결혼이나 독립을 선

택하지 않고 원가족에 머무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싱글을 허

용해주는 가족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딸의 결혼

에 관하여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고(이수정, 42세), 어줍잖은 남

자를 만나느니 당당하게 혼자 살라고(최윤정, 40세) 조언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겠지(백설희, 42세)라고 체념하며 

딸의 싱글 모습을 수용하며, 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내색하

지 않기도 한다(김민현, 32세).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싱글의 삶

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결혼이나 독립을 더욱 늦추게 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착

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자유롭게 지속하는데 조금 

자유롭지 않았나 싶고, 부모님들께서 성화를 하셨으면 아

무래도 저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서울경기도 이수정, 42세 전문직)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우리 집만 하더라도 엄마가 그

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러지만 어쭙잖은 남자 만나는 것보

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간간히 들으

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가

치관이 내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엄마랑 살아요. 엄마는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웃

음) 저는 언젠간 가겠지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요. 짝이 없

으니까. 못 가는 거니까. 엄마는 그냥 결혼을 했으면 하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남들은 뭐 명절 때 스트레스 준다 

그러는데 그런 건 별로 안 받아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거를 좀 시키는 쪽이 라서, 엄마

가 이제 불안해하고 그런거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내색 안 

해요.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서. 다른 형제자매하고 교

류는 가끔. 관계는 ...., 어떤 한 쪽은 친하고, 또 어떤 한 

쪽은 그냥, 그냥.. 둘 다 남잔데도, 둘 다 기혼자. 

(전라도 김민현, 32세 비전문직)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하면 저

희가 뭐 아버지 이렇게 우리한테 스트레스, 결혼에 대해 

압박을 안 주는 거는 신식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압

박을 안주는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

고 저희한테 뭐 크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잘 안 하시거

든예.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3) 끈끈한 가족관계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가족과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

를 맺고 있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의지할 데 없

는 처지(백설희, 42세)에 관하여 걱정하기도 한다. 엄마 아빠와 

있는 것이 좋고(김민현, 32), 부모님과 사이가 나빴다면 집을 나

갔을 것(김상미, 38)것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엄마는 자주 만나

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고경희, 38)이다. 

엄마랑 친밀도가 좋고, 아빠랑도 친밀도가 좋아요. 가족이

랑 친하니깐 정서적인 부분들에서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걱정 내지 스

트레스 같은 것들이 현재 있는 것 같긴 해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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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근처에 살고 그래 가지구 자주 봐요. 큰 언니는 

자주 만나고, 오빠는 자주는 못 만나도 그래도 뭐 서먹하

거나 그런 건 없구요. 얘기도 말도 잘하고 그래요.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부모님과의 친밀도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죠.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빴으면 집을 나갔겠죠. 

(서울 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현재 생활에서 전 별로 외로울 틈이 없는 것 같애요.(웃음) 

바빠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피곤하지. 

외로울 틈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가족.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전라도 김민현, 32세 비전문직) 

2. 특별한 사람들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에게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어 

의지처와 위안이 되어주고 부재한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여 삶

을 나누는 주요한 인물로 존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엄

마와 언니의 존재였다.

 

1) 엄마 사랑

이 연구의 참여자들인 싱글여성들은 엄마와 아주 특별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엄마와는 하루에 몇 번씩 통화 하면서

(이연희, 41세) 자신의 일상을 나눈다. 상담이 필요하면 엄마를 

찾고 엄마도 상담할 일이 있으면 장녀를 찾는다(김미연, 35세), 

그리고 엄마는 편찮으시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나의 짜증

이 오히려 엄마에게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최윤정, 40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에게 엄마

는 끈끈한 애착을 넘어서 두 개체가 상호 얽혀있는 것처럼 끈끈

해 보인다.

엄마랑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구요, 저는 엄마 용돈 조금씩 드리는 정도? 뭐 이렇게 

간단한 그 뭐 드시는 영양제 같은 것을 사드리는 정도... 

매달, 뭐 그런 정도

(경상도 이연희, 41세 비전문직)

정말 .. 음.. 제가 첫째니까.. 장녀거든요. 그니까 엄마하고 

저하고 있으면 나이 차이가 한 이십 몇 년..? 이십.. 한, 이

년, 삼년? 그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 친구관계가 형성 돼버린 거예요. 어어. 그러면서.. 아주 

전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네에... 엄마가 다 

상담하구, 이렇게.. 막.. 아버지가 안계시니까. 이제 집안일 

있지만... 물론 막내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한테 먼저 

말씀 하시고, 뭐 이렇게 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많이 의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전라도 강미연, 35세 비전문직)

엄마는 분명히 환자, 암환자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곧...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엄

마한테 가고 있어요. 또 엄마는 다 받아주고요.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게 친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를 

조심하게 되고, 진짜 모시게 되는 거고....내가 있는 그대로 

짜증내고 하는 게 오히려 엄마한테는 삶의 활력이 되지 않

을까 막 일도 시키구요...아이 낳으면 

엄마 살아있을 때 아이 낳으라고..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2) 친구같은 언니 

이 연구의 참여자들인 싱글여성들에게 엄마 다음으로 특별한 

사람은 언니로 유독 형제자매들에서 여성인 자매와 특별한 관계

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임에도 제일 친한 친구(박지윤, 

33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언니와 해결하

고(김승희, 38세)”, “언니가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완전히 외톨

이가 아니라고(고경희, 38세)”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언니랑 어.. 자맨데도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행복하고, 자

주 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결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

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생활들이 잘 안 될테니까.. 예.. 

(경상도 박지윤, 33세 비전문직)

서로가 뭐 이런 일 있다 했을 때, 회사생활 하면서 조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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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받치는 일이던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같

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

니까 언니하고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이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예.. 그런 부분..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제 바로 위에 언니가 결혼을 안했거든요. 그거는 좀 영향

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도 결혼을 하고, 전부 다 

결혼을 했으면 제가 좀 심심했을 텐데. 바로 위에 언니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놀 사람도 있고, 둘이서 이제 

서로 은근히 마음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 들어도 쟤하고 살면 돼. 

나는 언니하고 살 수가 있어. 

그니까 서로 의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둘이는 결혼 안 해도 완전히 외톨이는 

아니야.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3) 사랑스러운 조카 

연구참여자들에게 조카들의 웃음과 뛰어 노는 모습은 삶의 

활력이 되어주었고(김승희, 38세), 조카들에 대한 애정과 애뜻

함(박지윤, 33세)이 그들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싱글 여성들이 

조카를 돌봄의 대상이자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관계를 

맺어 나가는 현상은 최근 싱글들의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새

롭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카라던

지, 조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저기...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했으면 아니 결혼을 했으면 조카를 이렇게 

진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거고 정말 또 어 전화

하고 싶어도 전화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러니까 지금 현재 

동생이 결혼했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한 가족, 다른 가정

을 꾸려나갔지만 현재에도 지금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그

렇게 해, 잘 있게 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고 또 조카를 마음대로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제 조카들하고 같이 생활해보니까 그냥 회사에서 뭐 피로

감이라던지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애들 얼굴 더듬는 거라든

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는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더라구예. 이 애들 웃는게,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너무 좋고 애들 먹는 거, 이렇게 쫄

쫄쫄 우유 젖꼭지 빨면서 누워있는 거 

그거만 해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내 삶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애들 눈만 봐도 기분이 좋고 웃는 것만 봐도 기

분이 좋고 예..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조카들도 자주 보다 보니까 언니네 조카들하고 또 굉장히 

유대감이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많이 대하

고 했기 때문에 애틋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카들에 대한 애정도 좀 큰 것 같구요. 

(경상도 박지윤, 33세 비전문직)

3. 소원한 친인척관계

연구참여자들에게 친인척 관계는 대체로 소원하여 행사 모임

(백설희, 42세)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모이는 편이며, 친척들

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배하나, 44세), 활발하게 왕래하지 않는

다(김승희, 안현아, 40세). 싱글여성들에게 친인척관계는 자신

들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저희들은 친척 잘 안 만납니다. 친척들하고 명절 때 될 수 

있으면 같이 안 하려고 하죠. 원래 어릴 때부터 교류가 잘 

없었어예. 저는 가족하고 함께 생활하는 결혼 한 사람들을 

부럽다고 느꼈던 상황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 뭐 고

만고만하게 사는데 부러워할 것도 없었고예.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친척들하고의 관계는? 저희 외가 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안 계시는데다가. 안 계시다보니깐 인제 막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 친가 쪽은 어머니를 보았을 

때 동서쪽 있잖아요. 이전부터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

요. 아버지 형제들이 좀 뭐라고 해야되노... 서로 조금... 거

리가 멀고 그렇지예. 지금 현재는 왕래가 없고, 어릴 때는 

부산 가서 살고 비비대고 방학 때마다 가고 그랬는데 자라

면서 더더욱 관계가, 

막 이래 활발하게 왕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큰 행사 때나 한 번씩 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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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그다지 친척관계는 아주 썩, 뭐... 원활하진 않는 것 같아

요.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것이 친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글쎄요? 일단 그런 친척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요,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내가 뭐 지금 일단 내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에 매달리다보니까 

다른 친척 관계 일들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경상도 배하나, 44세 전문직)

다른 친척 분들하고 교류는 많이 안 하고, 특별한 행사 있

을 때,, 행사 중심의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4. 작은 사회생활

1) 직장에서의 인연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만큼 직장과 일은 싱글 여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친하며(최지은, 38세), 일적으로 만났으나 이후 

동호회, 수다 모임 등 개인적인 친분(백설희, 42세)으로 이어지

기도 하였다.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주로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

계를 주로 하고 있어요. 네.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관계라서 인간 폭이 좁아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만족?.. 비교적 만족해요. 

현실을 인정하니까.(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가족 이외에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주로 아무래도 현재 근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 아무래도 가장 친하겠

죠? (서울 경기도 최지은, 38세 비전문직)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나 또 그런 것들도 연

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 그래서 음.. 직장 생활

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머 교수님들도 일적으로 

만났지만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

에서 새로운 동호회 같은 걸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것과 

연결 되어서 제3의 또 다른 만남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적으로 만났지만 친

해지면 관련된 선생님이시면서 그 동시에 그냥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직장 생활에서는 잘 해주셔서 좋아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2) 지인들과의 담소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소수의 오래된 지인들 또는 옛날 친구

들과 만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감

정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느 친분 관계가 그렇듯

이 싱글 여성들도 친한 친구들을 만나 감정을 털어놓고 교류하

며(이유림, 36세), 저녁 약속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낸다(이송

이, 36세). 

주로 지인들을 만나요. 운동 나갈 때 같이 만나고 저녁 약

속을 해서 같이 먹어요.  저는 또래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연령상으로 거의 위에가 많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글쎄

요. 제가 이제 막내고 언니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더 사이좋게 더 지내는 타입

이지, 나이 어린 친구들을 잘 챙겨주거나 이러지는 못해

요. (전라도 이송이, 36세 전문직)

굉장히. 열 손가락 안에 뽑을 만큼... 감정을 털어놓고 가

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어... 3명은 

결혼을 했고요, 2명은 결혼을 안 했는데요. 다 여자구요. 

저는 되게 오래된 친구들과 감정 상태를 나눠요. 

(전라도 이유림, 36세 전문직)

3) 이성과 거리두기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은 이성과의 만남을 편하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듯 하다. 이성과의 교제 경험이 없기에 이성과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안현아, 40세), 이성과 친구가 되기도 

어렵다(남진숙, 39세)고 인식한다. 그리고 너무 혼자 있다 보니 

이성과의 만남이 흥미롭게 다가오지도 않는다(남진숙,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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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몇 몇 이유로 싱글 여성들은 이성과의 만남이 즐겁거나 

편하지 않기에 이성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등학교 때 잠시 같이 만났던 동기? 그 정도라면 아예 소

식 끊은 지가 오래 됐으니깐 그건 학창시절 이야기고. 이

성친구라고 해봐야 저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선을 보는 상

대였지, 제대로 된 이성 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성이랑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해요. 

(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예전엔 이성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는 있었는데, 친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구요. 지내다보니깐. 친구가 안 되고 그

냥 남자로 제가 느껴질 때도 있고 상대방이 느낄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서로 딱 둘이 느낌은 좋은데... 한쪽에서

만 그러면 불편해서 안 좋더라구요. 친구로만 보이는 거지 

이성으로는 안보여서.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혼자 있는 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이성도 그냥 그 친구

같고 아까같이 왜 남자로 안보일까, 

그냥 그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귀찮은 건 아닌데 새롭

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깐...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4) 싱글은 싱글끼리

싱글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비슷한 싱글과의 만남

을 대체로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여기며 관계를 맺어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가 잘 통하며(남진숙, 39세) 기혼여성들과는 대화의 소재가 잘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요? 친구들이요. 직장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가

깝구... 그 다음엔 대학시절,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가끔씩 

만나는 정도? 연락하는 정도구요. 싱글이 많구요. 하하하 

그리구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구요.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리구 예. 싱글이 많아요. 그게 특징이예요. 

(서울경기도 한혜진, 41세 전문직)

저하고 이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싱글인 사람들. 얘기

하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깐요.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동성친구가 많지는 않고, 그냥 같은 싱글들. 학교에서 만

났던 선생님들. 이전 학교 선생님들. 폭이 좁아요. 

대학교 친구들이 있어예. 

(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 직장에서의 인

연, 정서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가까운 친구 등의 지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싱글들이 중요한 인간관계의 축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다소 협소한 형태로,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몇몇 친구들과 식사 약속, 전

시회 및 영화 관람 등 다소 정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었다. 

싱글 여성들은 의도적이나 의무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나가는 일에 관심이 적은 편으로, 의무적으로 만남

을 지속하며 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의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싱글 여성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작은 사회생활”로 만

족스럽게 여겨지는 듯하다. 

5. 만남의 상실

1) 만남보다 홀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내용

으로, 35살에 벌써 할머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슬프지만 밖

에 나가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만남에 관하여 누

구의 권유를 받아도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고 한다. 또한 자신

이 누군가를 만날 의지가 없을 때는 전화가 오더라도 만나지 않

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마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최윤

정, 40세).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 붙어있는 것이 힘들다(고경희, 

38세)고 언급한 참여자들의 내용을 통해, 싱글 여성들에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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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는 소극적이며 홀로 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뿐 아니

라, 자신에게 만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싱글이지만 35살이지만 할머니 생활을 하고 있는 친

구도 있고 9시면 잠자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

고 또 9시면 잠자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70세 

넘은 저희 어머니도 하는 생활이고, 그거를 60, 70세 넘어

서도 할 수 있는 생활을 지금 35살부터 하고 있다는 게 너

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권유를 해도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저녁에 나가서 노는 거

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아니니깐 강요를 할 수 는 

없으니까. 또 본인 나름대로 그게 또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없죠. 

(전라도 이송이, 36세 전문직)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막 전화 오거나 막 누구 연락하고 

만나자 하잖아요. 난 일절 안 받고 그냥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

면 그만큼 내 일에 정열을 쏟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가 잘 하면 되니까....

주로 혼자서 많이 그걸 푸시는데, 절대 어울려 가지고 술 

마시고 어디어디 가고 뭐 이런 건 안 해요.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혼자 있는 걸 별로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는 것들. 제가 

만약에 혼자 있는 게 힘들었으면 누구든 만났을 것 같아

요. 근데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오히려 사람들하

고 늘 붙어있는 게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2) 귀차니즘

연구참여자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종종 귀찮은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 어디를 가야 하고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야 하고(강미연, 

35세), 낯선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하는 

것도 별로이다(배하나, 44세). 또한 맞선에 나가 인사를 하고 새

롭게 사람을 사귀어 가는 과정이 귀찮다(남진숙, 39세). 이들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만남을 유지해나가는 데 관심이 적

고 혼자 노는 데 익숙한 귀차니스트2)로 일컬을 수 있겠다. 

직업 생활 이외에 하고 있는 유일한 활동이 거의 그.. 성가

대 활동입니다. (다른 건 없나요?) 네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귀찮은 거 싫어

하니까. 어디 가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직업상 시간이 

이렇게 자유스럽거나 하지 못해서.. 

(전라도 강미연, 35세 비전문직)

저는 일단 낯선 사람 만나는걸 즐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를 하

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보다는 있

는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경상도 배하나, 44세 전문직)

부모님이 맞선이 있다 그게 그렇게 귀찮아서 보통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싶어요. 그 자체가 귀찮아. 

그 사람을 새롭게 만나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생각하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3) 벅찬 일상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자신의 일상이 매우 바쁘다고 표현하고 있다. 평소 직업에서 의

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김상미, 38세)만으로 벅찬 일상이기

에 일 외에 사람을 만나겠다는 희망은 자발적으로 생겨나지 않

는 편이다. 피곤할 뿐(김상미, 38세)며, 직장 생활외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24시간이 너무 바쁘기에(최윤정, 30세) 그 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적을 뿐 아니라 시간상 충분치 않다

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시간을 조정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보고

자 하는 욕구가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이나, 일단 육체적으로 피

곤하기 때문에 만남을 실천에 옮기기 까지는 그 동기가 매우 적

어 보인다. 결국 일로 인한 벅찬 일상은 사회적 관계를 좁혀나

2) 귀차니스트란,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고 혼자 노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귀차니즘은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는 태도

나 사고방식을 일컫는 신조어이다(네이버 국어사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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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만들고 있으나, 싱글 여성들은 자신들의 좁은 사회적 관계

에 불만스러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관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일을 하니까 학부모하

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적어서 지금 영업이 저조한데, 다른 

인간관계를 뚫을 거면 영업상 인간관계를 뚫어야하는 거

예요... 내가 일을 하고 이런, 나랑 관련된 사람들도 다 컨

텍을 못하는데, 더 이상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

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희망, 반

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다 하면, 그 외에 바깥

에 것도 더 하고 싶지만 일단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

에..주중에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주말엔 사람이 없

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싱글들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

요. 주중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피곤해요 인간적으로. 

(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직장생활 말고도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은... 제가 

조절을 못해서.. 힘든 것 같아요.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유유히 즐

기면서 잘 생활하는데 저는 진짜 몇 가지 하면서도 너무 

너무 바쁘거든요. 바꿔야지 하면서 잘 안 바뀌어져요. 

주변에서 나를 너무 완벽주의라 하는데,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또 그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남들이랑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남자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외로울 틈도 없어요. 피곤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6.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연구참여자들은 작은 사회적 관계의 범위 일지라도 엄마, 언

니와 조카 세 부류의 특별한 사람들, 직장에서의 인연 및 친구 

등 정서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지인들, 기혼 친구들보다는 자신

의 처지와 비슷한 싱글 위주로 자신들만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싱글여성들은 자신의 영역에 타인이 과

도하게 침범될 것들에 관하여 주의하는 태도를 지니는데, 본 연

구에서는 과도하게 누군가와 애착을 형성하게 될 것에 관한 ‘애

착 주의’와 자신의 삶이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복잡하게 얽혀질 

것에 관한 ‘얽힘 주의’두 가지로 나타났다. 

1) 애착 주의 

조카와 여동생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조카

는 조카일 뿐(안현아, 40세)이다. 여동생 가족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으나, 동생은 동생네의 가족일 수 밖에 없다(배하나, 

44세). 위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조카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나 

동시에 과도하게 애착을 형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

려움을 갖는데, 결국 “나의 가족”은 아님을 인식하며 자신의 영

역과 분리하며 선을 긋고 있다. 

조카들에 대한 사랑은... 그 정도가 약해진 정도인데예. 이

전에는 조카들 유학간다하면 돈 많이 보태줘야지 내 자식

은 없어도 야들 함 잘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졌는

데 요새는 보니깐, 

아무리 잘해줘도 조카는 조카일 뿐인데 내가 그래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어느 정도껏만 하자 

애착은 가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예요. 

(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특히 저는 여동생 가족하고 친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뭐 

서울에 갈 일 있을 때 마다 늘 가서 같이 있어주고, 내가 

돌봐주고 싶고 이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제가 조금 거리를 두게 됐어요. 제가 이

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결국은... 동생은 동생네의 

가족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로구나. 이런 생

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외로워지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독립적으로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상도 배하나, 44세 전문직)

2) 얽힘 주의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무언가 얽혀지

는 복잡한 일들은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하다. 결혼한 친구들의 

경우, 시댁에 매이고 남편에 매이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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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는 원치 않는 삶이다. 언제라도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매이는 사람이 없도록(고경희, 38세), 주변 사람들에

게 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결혼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곧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누구의 허락이나 관여 없이 바로 실행

할 수 있다(이송이, 36세)는 점도 싱글 여성으로 충분히 만족스

러운 점이다. 결국 얽매이지 않는 삶이 부여해주는 자유(강미연, 

35세)는 싱글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

한 일이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다. 

싱글로 있어서 참 만족스럽다 이럴 때도 많아요. 집에 이

렇게 혼자 있고 이럴 때. 

그니까 하고 싶은 제 마음대로 제가 시간을 쓰고 제가 하

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 저한테 매이는 사람도 없고, 제가 매일 필요도 없고. 독

립적인 결정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예를 들어 뭘 한다고 그랬을 때, 걔네들은(기혼자들) 나도 

그거 꼭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데 그건 생각에 미칠 수

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 나는 다음 주에 간다. 이렇게 

저는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차이점이 아닐까요? 걔네

들도 물론 실천으로 옮기려고 미친 척하고 옮길 수 있는 

거지만 신랑 눈치 봐야지. 시댁 식구 눈치 봐야지. 자식 문

제도 있지. 맡길 때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

이 있지만 저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 이송이, 36세 전문직)

싱글이라서 좋은 점? 으음... 그런 건데? 자유스러운거? 얽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내 자신이 뭐 어디, 그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집에 가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집에 가서 

살림을 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같이 직업여성인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저는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죠. 

(전라도 강미연, 35세 비전문직)

Ⅴ.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30-40대 싱글여성의 원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경험으로 분류된 총 16가지(가족 애착 3개, 특별한 사람들 3개, 

소원한 친인척관계 1개, 작은 사회생활 4개, 만남의 상실 3개,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2개)의 하위범주를 종합적으로 결론 맺

고, 인구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며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 애착’에서 분류되어진 세 가지 하위범주-돌보아

지는 성인 아기, 괜찮아 싱글, 끈끈한 가족관계-를 통해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우선 30-40

대 싱글여성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 놓여 성인임에도 부모로부

터 돌보아지거나 결혼의 압박에서도 대체로 자유롭게 나타나 

자녀와 부모는 마치 캥거루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의

식주뿐만 아니라 옷을 고르는 등 소소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

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표면적으

로는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로 보일 수 있겠으나, 심리적으

로는 독립하지 못한 자아의 미독립 상태로 볼 수 있다. 최근 싱

글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보해나가며, 결혼하지 않

고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으

며, 이를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로 일컫고 있다. 여기에서 문

제가 되는 점은 부모들의 노후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녀

들의 양육자 혹은 돌보아주는 자로 위치한다면 신체적 노화와 

경제적 돌봄으로 지쳐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는 취업과 

경제난 등의 사회 구조적 어려움이 그 바탕에 놓여있으나, 미시

적인 측면에서 가족 및 복지적 영역에서 부모들의 노후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들의 건강한 독립을 권장하고 

격려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싱글족들에 관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

하고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30-40대 싱글여성들은 결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모

나 형제자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가족들

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족의 분

위기는 싱글 여성들이 결혼해야 할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고 볼 수 있겠다.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결

혼 하지 않는 싱글들은 부정적인 원가족의 성장배경(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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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이 결혼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 뿐 아니라, 부모의 갈등, 

아기자기 하지 못한 모습 등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끈

끈한 가족관계가 동시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이유

(Wang, 2015)라 설명하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싱글 여성들의 끈끈한 가족관계를 엿볼 수 있어, 싱글

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에 원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Kang(2015)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줄어든 가족 구

조의 변화는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밀착시키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싱글여성들은 그들

의 비혼이 부모에게 허용되어지며 끈끈한 가족관계를 맺어 나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과거의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

었던 원가족의 부정적인 분위기나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 원가

족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끈끈하고 밀착된 가족원과의 

관계가 결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반증한다. 더불어 싱글 

여성들의 독립을 유보하게 하는 또 하나는, 부모들의 가치관 변

화로 자녀들의 싱글로서의 삶이 부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는 자녀들의 결혼

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고, 결혼의 선택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맡

기는 편이었다. 종합해보면,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돌보아지는 

안락함, 싱글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가족의 분위기, 그리

고 끈끈한 가족 관계는 결혼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 싱글 여성이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

할 필요성을 약화시켜서, 안락하고 편안한 자신의 원가족에 머

무르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둘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은 가족원 중 성별로 자신과 동

일한 엄마와 언니를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의

지처로 삼고 있었고, 조카들을 통해 돌봄의 욕구를 채워나가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원 중 엄마와 언니, 그리고 가족 외 관계에서 조카

라는 대상은 30∼40대 싱글여성들에게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언

니와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그리고 조카들의 사

랑스러운 모습에 일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때로는 고독의 감

정을 위로받고, 애틋함을 주는 대상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의 결

핍된 돌봄의 욕구를 채워나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혼 여

성들이 결혼한 형제들보다 조카들에게 준부모의 역할을 하는 

등 더 긴밀한 친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결과(Ward, 1979)가 있

는데, 이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결혼한 형제들과 비교하지는 않

았으나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조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중

요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은 일치되는 결과이다. 결혼 후 자녀

를 출산하는 것이 정상이라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싱글족

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애정의 대상으로 삼고 가족으로 인정하며 함께 산책하며 데이

트를 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장례를 치루어주는 행태들을 보

면, 싱글족들이 정서적 충족을 위해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 관하여 보다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아

버지나 남자 형제가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주된 애착 대상으

로 나타나지 않은 점과 가족 외 조카라는 인물이 싱글 여성들의 

주요 애착 대상으로 떠오른 점은 흥미로운 점으로 어떠한 요인

들이 관여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세 부류의 대상은, 

본 연구에 참여한 30∼40대 싱글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로 밝혀졌고, 남편을 대신하는 

인물이자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정서적으로 가장 

근접한 인물들로 해석된다. 

셋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경험에서 친인척 

관계는 다소 소원한 것으로 나타나 친척들의 일에 크게 관여하

지 않으며 활발한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친인척 

관계는 행사 중심의 모임으로 의무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과거의 친인척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희노애락을 함께 나

누는 정서적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싱글 여성들이 명절이나 가족행사가 있는 자

리에서 늘 화제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Park & Kim, 2002),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피할 수 있

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용으로, 이러한 현상은 “D턴족”이라는 

신조어가 잘 대변해준다. D턴족이란, 명절 연휴 내내 고향에 머

물렀다 귀경하는 U턴족과 달리 추석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나

들이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즉, 친척보다는 

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가족 단위 소비문화가 발달

하며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절 풍습을 바꾸고 있

으며 추석 연휴 놀이공원과 캠핑장, 도심의 호텔과 공항이 북적

이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

면 이 연구에 참여한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 친인척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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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네트워크로 인식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넷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범위가 작고 

다소 정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지며, 이성과의 만남이 다소 편안

하지 않아 거리를 두며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싱글끼리의 만남

을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싱글 여성들은 직장에서 만난 사

람들을 대체로 소중하게 여기며, 공적인 만남에서 개인적인 친

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싱글여성들에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가 시간

에는 식사 만남이나 커피 등 주로 담소를 나눌 공간을 확보하

고, 그 외 산책, 전시회 등 대체로 정적인 활동들이 많았다. 화

려한 싱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가의 일상은 다소 소

박해 보인다. 또한 이성과의 만남은 활발하지 못한데, 그 이유

로는 나이가 들어 이성 친구들이 결혼을 한 경우가 많고 그의 

배우자에게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이성 친구를 만난 경험이 많

지 않아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은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이성 관계에서 싱글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건강한 남자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연구(Kang, 2015)

와 유사한 결론으로, 싱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태도 또는 이

성 관계 및 친구 관계는 보다 깊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리고 싱글 여성들은 결혼 한 친구들과 대화 이슈가 잘 맞지 않

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싱글들과의 만남을 심리

적으로 더 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 미혼여성들은 기혼자들에게 비해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가운데 미혼자가 많았다는 연구

와 결혼한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서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친구들을 찾게 된다는 

Shim(200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론이다. 

직장에서의 인연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하나의 카

테고리로 밝혀진 점을 보면, 싱글 여성들에게 직업은 그들의 삶

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중

시하며 타인의 만남 요청에 응하지 않고 싱글 여성들의 마음에 

적합한 이들을 조용한 분위기나 정적인 활동 영역 가운데 초대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능동적이며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보

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싱글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새로운 네

트워크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싱글

들의 사회적 관계 패턴의 심리적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결

혼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자로 위치하면서 생애주기의 발달과

업상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결혼”이라는 이슈에 

관하여 불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배제 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싱글끼리의 만남을 선호하거나 자신의 지인 외 다양

하게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만남의 상실’에서 분류되어진 세 가지-만남보다 홀

로, 귀차니즘, 벅찬 일상-를 통해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우선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사

회적 관계 특징으로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홀로 있기를 즐긴

다. 즉, 자유롭고 편안한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은 싱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호

와 선호경향이 강한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그들 자신

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 내용(Wang et al., 

2015b)과 연관된다. 여기에 자신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보

다 그들의 휴식에 대한 욕구는 그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과 맞물려 점차 높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 넓은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

는 점에 주목해볼 때, 일부 싱글들은 심리적으로 고립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

록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싱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독

특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널

리 보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싱글족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

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섯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은 주된 사회적 관계의 대상으

로 엄마, 언니 및 조카, 지인 등이 존재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이 얽매이기는 원치 않으며 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 여성들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자유”를 확보해나가고자 

함을 볼 때, 싱글 여성들에게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임

을 알 수 있다. 조카는 조카일 뿐, 싱글 여성들은 독립적인 개체

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다. 얽힘을 주의하는 그 이면에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삶을 스스로 인식해나가며 자기 삶의 경계를 확

실히 해두는 일종의 방어로 보여지며 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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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과 애착 관계

를 맺고 정서적으로 소통하는데, 이것은 홀로 있기를 추구하며 

자유를 지켜나감과 더불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본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Wang과 Lim(2014)은 인구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

하면서, 인구교육의 경험이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가족

적 가치관의 출발이 되는 결혼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싱

글여성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교육에 미치는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지적된 건강하지 못한 지나친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가 결혼의 유보 및 영구한 비혼의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이 인구교육

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

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정서적, 경제적으

로 의존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양육

자의 역할이 지속되는 것 때문으로, 자녀 편에서는 성인기의 건

강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가질 뿐 아니라, 노부모의 

삶도 윤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분별력있는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

육의 내용이 인구교육의 내용에서 강조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여기에서 캥거루족에서 “신(新)캥거루족”으로 이어지

는 양상이 나타나는 사회 구조 속의 가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가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성장시킨 이후 최대한 노년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줄 수 있는 노년기 삶의 구성과 관련한 

교육도 인구교육의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사

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들 스스로 독립적이고 성숙한 인

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인

구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수행한 30∼40대 싱글여성들의 사회적 관

계의 만남은 다소 그 폭이 좁고, 그들이 자유를 중요한 키워드

로 갖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후의 인구교육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향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이 중요한 교

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지속적인 대인관

계의 행복은 죠지 베이런트가 지적한 인간의 행복한 생활의 중

요한 조건이 되고, 그러한 대인관계의 핵심은 가족이 되기 때문

에, 인구교육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내

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싱글여성들은 엄마, 언니, 조카와는 

매우 밀착된 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친인척관계는 소원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나 남자형제와의 관

계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이성과의 만남

을 심리적으로 불편해하는 싱글 여성들이 존재하였다. 싱글여

성들의 삶에서 아버지나 남자형제와의 거리감 및 이성에 대한 

지나친 불편함은 남성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성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 지나친 경

계심, 또는 반대로 지나친 환상에 의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인구교육의 중요한 내용으

로 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다른 한편으로 싱글여성들이 

아버지나 남자형제를 비롯한 남성들과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는 

것은 남성들의 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

육내용이 인구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2040년 서울은 50대가 젊은이 취급을 받을 전망이 나왔고, 

2040년 서울은 1, 2인가구가 지금보다 더 보편화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410만 가구 가운데 1, 2인가구가 260만 가

구가 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이라고 인식됐던 부부와 자녀가 함

께하는 가구는 10가구 중 2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New1, 

2016)고 한다. 1인 가구는 이제 한국에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

로 존재하게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하기에는 국가적 

인구 절벽의 위기에 닥쳐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다. 싱글들의 원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인구 

절벽의 원인과 배경,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성 정

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원가족과 사회적 관

계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싱글 여성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싱글 

여성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은 싱글들의 삶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

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



싱글여성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경험 분석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91

서는 30∼40대 싱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싱글 남성들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 경험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

서는 싱글 남성들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 경험이 어떠한지 관

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

한 30∼40대 싱글여성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

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계층에 따라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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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30-40대 싱글여성의 원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서울경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의 축어록을 통해 참여자들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진술문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고, 수집한 자료들은 주제별 분석법을 적용하여,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 애착’, ‘특별한 사람들’, ‘소원한 친인척 관계’, ‘작은 사회생활’,

‘만남의 상실’,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라는 6가지 대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가족 애착’이라는 대주제에서는 “돌보아지는 성인아기,

싱글생활에 대한 지지, 끈끈한 가족관계”의 3개 중주제를 찾았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대주제에서는 “엄마 사랑, 친구같은 언니, 

사랑스러운 조카”의 3개 중주제를 찾았고, ‘소원한 친인척관계’는 하나의 단일 중범주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작은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에서의 인연, 지인들과의 담소, 이성과 거리두기, 싱글은 싱글끼리”의 4개 중주제를, ‘만남의 상실’이라는 대주제에서는 “만남보

다 홀로, 귀차니즘, 벅찬 일상”의 3개 중주제를,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라는 대주제에서는 “애착 주의, 얽힘 주의”의 2개 중주제를 

찾아서, 총 16개의 하위 범주를 찾았다. 이와 같은 주제 분석의 결과는 싱글 여성들이 나타내는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독특한

경험의 특성으로 볼 수 있어서, 이같은 결과가 싱글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싱글여성들이 보이는

끈끈한 가족관계와 스스로 선택한 좁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애설계교육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한 애착 형성

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

과 가족생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인구교육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과 다양한 인간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내용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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